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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작마을

매년화주와제관뽑아당산제모셔

고정자나무 등당산에깃든설화도

우물터위쪽보리마당흔적만남아

벼농사주로…근대엔수박참외재배

도심속마을안길.발걸음을옮기면옛마을의흔적이여기저기남아있다.

어른들은 목욕재계하고, 옷도 이쁘게 차려입고,

동네잔치였어.먹을것도얼마나많았는지몰라, 많

이얻어먹었는디…근디이제,다옛날일이여.지금

은제사안지내.

정병호 어르신이 들려준 서작마을의 정월대보름

당산제이야기다.서작마을은광주시광산구우산동

에속한다.어르신은서작마을에서나고자랐다고했

다.당산나무쉼터에서만난몇몇어르신들이들려주

는당산제이야기가흥미진진하다.

당산제는해마다지냈다.마을회의를통해화주와

제관을뽑았다.화주와제관으로뽑힌사람은가려야

할것이많았다. 궂은일은멀리해야했다. 초상집에

도가지않았다.서로화주를맡지않으려고하는이

유다.이후엔하릴없이노인회원들이맡았다.

비용은 마을 소유의 논을 빌려준 대가로 충당했

다.논을팔아마을회관을지은뒤로는, 회관임대료

로 충당했다. 당산제 비용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았

다. 옛날처럼돼지를잡는것도아니고,음식도간소

하게준비하기때문이다.

붕알전으로비용을충당하던때도있었단다. 마

을사람들이곡식을십시일반모아비용으로썼는데,

남자들만 냈다. 하여, 붕알전이다. 어르신들이 어

렸을때의이야기라고했다.

제사상을받은서작마을팽나무는당산할아버지

나무다. 옛날엔 할머니 당산나무도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일본사람들이베어버렸다. 지금은흔

적조차찾을수없다.

서작과동작은본디한마을이었다.당산제도서작

의할아버지나무와동작의할머니나무에서따로지

냈다. 마을의공동우물도함께이용했다. 다만제사

지내는시간을달리했다.서작마을의당산할아버지

나무는 고정자나무로불린다. 마을에처음들어온

장흥고씨가심었다고이름붙었다.

고정자나무에전해지는이야기도흥미롭다. 어느

날마을에도둑이들었다. 도둑이소한마리를훔쳐

끌고가는데,나무주변만빙빙돌았다. 도둑은발을

동동굴렸지만, 마을을빠져나갈수없었다. 시간이

흘러동이트고,때마침논으로향하던마을사람한테

붙잡혔다. 사람들은당산나무가소도둑을잡아줬다

고믿었다.

다른얘기도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일본인들한

테놋그릇을빼앗기지않으려고,마을사람들이나무

아래에다놋그릇을숨겨무사했다는이야기도있다.

한국전쟁때죽은사람이없었던것도당산나무가돌

봤다는얘기도있다.당산나무의나뭇잎이한꺼번에

피면풍년이들고, 그렇지않으면흉년이든다는얘

기도입에서입으로전해진다.

당산나무아래에쉼터가있다.이른바 고정자다.

지금은빽빽하게들어선아파트단지가시야를가리

지만, 예전엔전망이정말좋았다.무등산도훤히,가

까이보였다.

옛날엔초가세칸짜리정자였어. 대나무를엮어

마루를 만들었지. 동네사람들이 다 함께 이엉을 엮

고, 지붕도올렸어.집집마다나와울력으로했어. 마

을어르신들의쉼터였지. 우리는그때어려서, 얼씬

도못했어. 주변에서소를많이키웠고, 소를매어두

기도했는디.논밭에서일하다가오신어르신들은쉬

면서 막걸리도 한 잔씩 허고. 지나가는 지게꾼이나

리어커꾼도쉬어가곤했는디.그때는….

정병호어르신의회고다.어르신은그때그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추억 속의 풍경으로만

남았다. 마을의공동우물도벌써수십년전에없어

졌다. 1970년대이후새마을사업과토지정리, 도시

개발등으로모두사라졌다. 마을앞으로흐르던개

울도덮여도로가됐다.

마을의골목담벼락에장식된타일벽화를통해옛

모습을짐작할뿐이다.동작마을공동우물터에는빨

래하는엄마, 양동이에물을긷는아빠,그옆에서노

는아이들의모습이장식돼있다. 배시시웃음을짓

게한다. 우물터위쪽에보리마당의흔적도그대로

다. 옛사람들이수확한보리를말리던넓은땅이다.

지금은빈터로남아있다.

서작마을의노거수는잉계마을에있다. 대광아파

트로제비앙과광산교회사이다.잉계(孕鷄)마을은

지형이소의생김새를닮았다는우산동에서도오래

된마을이다. 암탉이알을품은형국이라고이름붙

여졌다.

조선초기에장흥고씨가처음들어와정착했다고

전한다.임진왜란때의병장김극추가옮겨오면서마

을이커졌다.옛지명에 들개 , 배나드리가있는것

으로미뤄큰포구가있었다. 서작과동작으로나뉜

것도지역이넓고사람들이많아서였다.

마을사람들은넓은농지에서벼농사를주로지었

다. 수리시설이좋아수확량도많았다. 큰물이나도

안전했다. 다른마을에서부러워하는부자마을이었

다.근대에는수박,참외를많이재배했다.가을엔무

를많이심으며도시근교농업을해왔다.

부자가많고, 부자마을이었지만, 집집마다대문이

나울타리가거의없었다.있더라도장식용이대부분

이었다.도둑이없는마을로도유명했다.

1980년대중반대규모택지개발이이뤄지고, 아

파트단지가들어섰다.사람들이모여들었다.상무신

도심과연결되는80ｍ도로를타고업무지원시설이

많이들어서고, 차량통행도크게늘었다. 자연스레

상공업이발달했다.원예단지와화훼단지는아직건

재하다.

여행전문시민기자/전라남도대변인실

당산할아버지나무가보호하던울타리없는마을

당산나무와정자가한데어우러진서작마을.지금은빽빽하게들어선아파트단지가시야를가리지만,예전엔전망이정말좋았다고한다.


